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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











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관련, 오늘 5일부터 올해분 신청을 접수한다.��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·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,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이다.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 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다.��고용부는 당초 이 사업을 작년에만 한시 운영하려 했으나,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.��5일부터 지원신청,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동안 지원 받아��가족돌봄 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부 누리집 접속,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. 오는 12월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.��한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13만9000명이 가족돌봄 비용(총 529억 원)을 지원받았다.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61.1%를 차지했고, 300인 이상 사업장은 38.9%를 기록했다.����4월 5일부터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. 현 정부가 들어선 4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'급상승 후 급제동'으로 요약된다.��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다. 당해 최저임금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.4% 인상한 이후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.9%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의결했다. 그 탓에 2019년 진행된 2020년 적용 심의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.��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파행을 빚는 등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.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. 경영계와 노동계가 회의 테이블에 앉기도 전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서다.��한편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.





가족돌봄비용 오늘부터 지원 신청 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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